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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폴레트 설교의 발췌문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짐승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 .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 .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걷힌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듯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그렇다면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위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에 은혜를, 승영에 승영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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